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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친환경재배에서 이앙시기별 왕우렁이 크기에 따른 잡초방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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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친환경적으로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 오리, 왕우렁이, 쌀겨, 종이멀칭, EM, 기계제초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한 왕우렁이를 이용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왕우렁이에 대한 잡초방제효과는 종이멀칭이나 

기계제초보다 효과가 우수하지만 제초제 사용에 따른 비용보다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방제비용이 높고 왕우렁이의 경우 

수온이 20∼33°C범위에서 잘 자라 기상환경 변화에 따른 활동력이 떨어지고 폐사율이 증가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앙시기별 경제적이면서 잡초방제효과가 높은 왕우렁이 크기를 설정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품종은 삼광벼로 5월 중순, 하순, 6월 상순 3시기에 이앙하였다. 왕우렁이는 10a당 대패(200∼300마리/kg) 5kg을 

이앙 후 5일, 중패(400∼500마리/kg) 3kg을 이앙 후 3일, 치패(1,000개이상/kg) 1kg을 써레질 직후 각각 방사하였다. 

벼 생육과 잡초방제효과는 이앙후 40일에 초종별로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5월 16일 이앙 후 10일간 논물의 수온은 16.5°C∼33.5°C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앙시기별 벼 생육특성은 5월 

중순 이앙에서 초장과 분얼수가 가장 적었으며, 왕우렁이 크기별로는 5월 중순과 하순이앙에서 치패와 중패 투입의 

생육이 좋았으나 6월 상순은 대패 투입의 생육이 양호하였다. 잡초방제효과는 5월 중순의 경우 중패 투입에서 방제효과

가 높았으며 5월 하순과 6월 상순은 크기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방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초종별로는 치패투입에서 

올챙이고랭이, 올방개, 대패투입에서는 마디꽃, 톱니나자스말 등이 방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량은 5월 하순 

이앙에서 높았고 5월 중순 이앙에서 가장 낮았다. 무제초 대비 왕우렁이 투입시 높은 수량특성을 보였는데 왕우렁이 

크기별로는 5월 중순 이앙시 중패 투입에서 수량이 가장 높았고 5월 하순은 치패와 중패 그리고 6월상순은 중패와 

대패 투입시 수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앙시기별 및 왕우렁이 크기별 수량차이가 인정되었으며 이앙시기에 따른 왕우렁이 

크기별 수량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품질은 왕우렁이 투입시 무제초 대비 품질이 높았으나 

크기별 품질특성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이앙 시기별 왕우렁이 크기에 따라 제초효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왕우렁이

의 크기나 투입시기에 대한 선택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치패는 환경적응성이 낮고 대패는 활동력이 떨어져 

기온이 낮은 5월 중순은 치패와 대패에 비해 중패를 투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5월 하순과 6월 상순은 제초효과나 경제적

인 면으로 볼 때 치패와 중패를 투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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